
일본에서 왕벚나무를 부르는 이름인 소메

이요시노 의 유래를 따라가다 보면 만나게

되는 곳 중 하나가 우에노온시공원입니다.

흔히 우에노공원 이라고 불리는 이곳은

도쿄 다이토구에 있는 일본 최초의 도시공

원입니다.

지난달 11일 취재팀이 찾은 우에노공원

에는 일본의 대표 벚꽃 명소임을 말해주듯

벚나무 지도 가 세워져 있었습니다. 이곳

에서 볼 수 있는 벚꽃 종류와 위치, 개화시

기를 알려주는 안내판입니다. 공원에 심어

졌다는 벚나무는 모두 53종인데, 이 중 가

장 많은 게 왕벚나무입니다. 우에노공원관

리소에 따르면 공원 내 벚나무는 800그루

로, 이 중 절반인 약 400그루가 왕벚나무입

니다.

소메이요시노 이름 붙여진 우에노공원

우에노공원은 소메이요시노 라는 이름

이 지어진 무대가 된 곳입니다. 왕벚나무

는 일본에서 요시노 자쿠라 (요시노 벚나

무)로 불리며 판매되던 품종이었는데,

1900년 소메이요시노 라는 이름을 새로

달았습니다. 도쿄제국박물관(현 도쿄국립

박물관)에 근무했던 후지노 요리나가에 의

해서입니다.

후지노는 우에노공원에 심어진 벚나무를

조사했던 식물학자입니다. 그는 당시 요시

노 자쿠라 라고 불리던 벚나무가 요시노산

(나라현)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야생의 야

마 자쿠라(산벚나무) 와는 완전히 다르다

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그래서 이름 붙인

게 소메이요시노 입니다. 에도의 소메이

촌(오늘날 도쿄 도시마구 고마고메)에서

보급된 요시노 벚나무라는 의미를 담은 이

이름은 1900년 일본 원예 학회지에 처음 발

표됐습니다.

바로 이듬해, 소메이요시노 라는 이름

은 학계에도 등장했습니다. 도쿄제국대학

(도쿄대학) 교수였던 마쓰무라 진조는

1901년 일본 식물학회지에 일본 체리의

두 가지 새로운 종 이라는 제목으로 소메

이요시노 를 보고했습니다. 그때 명명된 학

명이 프루누스 예도엔시스(Prunus

yedoensis)입니다.

마쓰무라는 도쿄 정원에서 널리 재배되

는 품종을 표본으로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일

본 이즈의 오시마에서 온 것으로 봤습니다.

도쿄에서 가장 큰 섬인 오오시마를 자생지

로 삼은 것입니다. 이는 일본에서 왕벚나무

의 오오시마 자생설이 등장한 배경이 됐지

만, 이후 연구에선 실제로 자생하지 않는

것으로 밝혀졌습니다.

일본 전역에 퍼진 왕벚나무, 기원은?

이처럼 왕벚나무에 대해선 여러 가지 설

이 존재해 왔습니다. 어찌 보면 당연한 일

입니다. 일본에서 처음 학계에 보고되며 세

상에 알려졌지만 그 기원을 특정할 수 없었

던 탓입니다.

지금까지 제기돼 온 왕벚나무 기원에 대

한 설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. 이즈

의 오오시마 자생설을 비롯해 잡종 기원

설, 이즈반도 발생설, 제주도 자생설입니

다. 일본 학자가 학명을 부여한 이후에 제

주 한라산에서 왕벚나무 자생지가 발견되

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서로 맞서온 학

설입니다.

이 중에 오오시마 자생설은 일본에서 왕

벚나무 자생지가 발견되지 않으면서 힘을

잃었습니다. 미국 학자 윌슨이 형태학적 관

찰로 처음 제기한 잡종 기원설 과 일본 학

자 다케나카가 교배실험으로 주장한 이즈

반도 발생설 은 공통적으로 왕벚나무가 서

로 다른 종간의 잡종이라는 추정이지만, 이

역시 명확하지 않습니다.

우선 입증할 기록이 없다는 게 가장 큰

이유입니다. 또한 자연 교잡이나 인위 교잡

이라는 주장이 성립하려면 부모계 종을 특

정하고, 그 사이에서 왕벚나무와 같은 형질

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 가능한지에

대해선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. 오늘날 일본

에선 왕벚나무를 올벚나무와 오시마벚나무

의 교배종으로 인식하고 있지만, 이 역시

같은 이유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옵

니다.

남은 것은 제주도 자생설입니다. 한라산

에서 왕벚나무 표본이 처음 채집된 1908년

부터 지금까지 여러 논쟁이 있었지만 제

주가 왕벚나무 자생지라는 것은 부정할

수 없는 사실이 됐습니다. 하지만 일본 전

역에도 널리 퍼진 재배품종이 제주에서

유래됐는지에 대해선 학자들 간의 의견이

엇갈립니다. 1932년 제주를 찾아 왕벚나무

를 조사했던 일본 식물학자 고이즈미 겐

이치는 요시노 곤겐(權現)을 숭배하던 선

원들에 의해 제주 자생 왕벚나무가 일본

으로 건너간 것으로 추정했지만 이 역시

증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으며 부정되기도

했습니다.

다만, 분명한 것은 제주에는 일본에 없는

왕벚나무 자생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.

일본산 왕벚나무 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

점에서도 제주 기원설의 가능성은 꾸준히

제기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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왕벚나무 자생지 없는 일본… 풀리지 않는 설 만

<6>일본을 가다

<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>

일본 도쿄에 자리한 우에노공원을 찾은

사람들. 우에노공원은 일본 대표의 벚꽃 명

소 중 하나로 이곳에 심어진 벚나무의 절반

이상이 왕벚나무이다.

우에노공원에 세워져 있는 사쿠라 맵

(벚나무 지도) . 이곳에선 모두 53종의 벚꽃

을 볼 수 있다.

우에노공원 내 산책길에 심어진 왕벚나

무. 오늘날 일본에서 왕벚나무를 부르는 소

메이요시노 라는 이름이 붙여진 무대가 우

에노공원이다. 강희만기자


